
쿠오모 뉴욕주지사가 5월 21일부터 종교 행사를 다시 시작할 

수 있다고 5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

예배당 안에서도 유지하고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고 

단서를 붙였습니다. 다른 어떤 것보다 늦게 허락할 줄 알았던 

종교 모임을 이렇게 일찍 허락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 

 

켄터키에 있는 태버너클침례교회가 켄터키주지사와 주정부를 

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제소한 이유는 교회 

예배를 금지한 주정부의 행정 명령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

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 명령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었

습니다. 이에 그렉 반 타텐호브 판사는 교회 예배를 금지한 주

정부의 행정 명령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연방법원의 이

런 판결은 켄터키주는 물론이고 연방 모든 주에 영향을 주는 것

이었습니다.  

 

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여전히 미국 전역에 피해를 주고 있

습니다.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, 마

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며, 교인들간의 접촉성 인사를 하지 않고, 

친교 시간을 갖지 않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사회

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현재 예배당에서는 25-35명 정도 참석 

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3월 22일 주일예배를 자원하는 20명이 

참석한 것처럼, 미리 신청한 분들을 목장별로 파악해서 허락받

은 분만 참석할 수 있으며, 좌석은 표시한 자리에만 앉을 수 있

도록 하려고 합니다.  

 

그리고 손소독제를 구비함은 물론이요, 가능하면 예배 전에 예

배실을 소독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일부터 10

명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여가며 사회적 질서도 

유지하되 그보다 더 우선되는 예배드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  


